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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안역 탄소저장량 및 경제적 가치 평가

정세화*ㆍ정진욱**ㆍ임유림***ㆍ성기준****

Jeong, Se Hwa*, Chung, Jin Wook**, Yim, Yu Rim***, Sung, Ki June****

Evaluation of Carbon Storage and Economic Value in the Busan 

Coastal Zone

ABSTRACT

To cope with climate change, studies are being conducted on natural-based solutions (NBS) that reduce carbon by utilizing ecosystems 

and ecological resources ultimately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In this study, carbon storage and economic value evaluations were 

conducted of the coastal land and sea of Busan using InVEST’s Carbon and Coastal Blue Carbon models, which are ecosystem 

service-based evaluation models. As a result, it is estimated that the amount of carbon storage per unit area is lower than that of the 

entire Busan land area and that if the currently underway or planned development works are completed, the carbon storage of the 

coastal land areas would be decreased more. Coastal sea areas have less carbon storage than coastal land, but there is great potential 

for NBS that utilize ecological resources in the future. If the reclamation of public water affects important habitats with high carbon 

storage levels, it will reduce these levels, and such negative effects could last for a long time.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Busan 

coastal areas, ecosystem service-based management strategies are needed considering carbon storage.

Key words : Carbon neutral, Natural-based solutions, Climate change, Ecosystem service, InVEST

초 록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 중 하나인 생태계와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탄소를 저감하는 자연기반해법 

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평가 모델인 InVEST Carbon, Coastal Blue Carbon 모델을 이용

하여 부산 연안 육역과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탄소저장량 추정 및 경제적 가치 평가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부산 연안 육역은 부산 전체 육역과 

비교하여 단위면적당 탄소저장량이 적으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개발이 완료되면 탄소저장량은 더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 해역은 

육역과 비교해 탄소저장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생태자원을 활용하는 자연기반해법의 잠재성은 크다. 하지만 공유수면 매립과 같은 

개발 행위로 탄소저장량이 많은 중요 서식지에 영향을 줄 경우, 탄소저장량의 감소를 초래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 연안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탄소저장량을 고려한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검색어 : 탄소중립, 자연기반해법, 기후변화, 생태계서비스, InVEST

환경 및 생태공학Environmental and Ecolog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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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48차 

IPCC 총회에서는 2050년까지 전 지구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이 

제로를 달성해야 함을 제시하였다(IPCC, 2018). 우리나라를 포함

한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장기저탄소발

전전략(LEDS) 수립 등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ME, 2021).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탈 탄소 산업구조 

형성, 대체에너지 개발 등 여러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생태계의 

탄소 흡수 기능을 활용하여 탄소를 저감하는 자연기반해법(Natural 

Based Solution, NBS)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생태

계와 생태자원의 탄소 흡수 능력을 파악하는 탄소저장량 평가 및 

가치 추정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KNPRI, 2019; Tomasso 

and Leighton, 2014).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평가 모델인 InVEST 

(Integrated 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s and Tradeoffs)는 

기후조절과 관련된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지원하며, 육상 생태계의 

탄소저장량을 평가하는 Carbon과 해양생태계의 탄소저장량을 평

가하는 Coastal Blue Carbon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nVEST 

모델은 사용자가 쉽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고, 결과의 오차율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Choi 

et al., 2019; Roh, 2016). 국내에서는 국립공원, 습지 생태계, 

도시개발지역 등 육상 지역을 대상으로 InVEST Carbon 모델을 

적용한 탄소저장량 추정 및 가치 평가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Choi et al., 2021; Kim et al., 2017; KNPRI, 2019). 

연안 도시인 부산은 산림, 해양, 습지 등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생태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육상과 해양생태계 각각의 탄소 흡수 

기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탄소저장 

기작이 다소 다른 두 생태계를 동시에 고려한 탄소저장 평가 연구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서비스 평가 

모델인 InVEST를 이용해 부산 연안 육역과 연안 해역의 탄소저장

량을 추정하고 이들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개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부산 연안 육역과 연안 해역의 탄소저장량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부산 연안역의 토지 

이용과 서식지별 탄소저장 능력을 파악하고, 향후 자연기반해법을 

이용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범위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연안 육역과 연안 해역의 

탄소저장량을 추정하고 경제적 가치 평가를 진행하였다. 연안관리

법에 따라 연안 육역의 범위는 해안선 기준 육지 방향으로 500 m 

이내로 설정하였으며, 항만, 국가 어항 혹은 산업단지의 경우 1,000 m 

이내의 육지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연안 해역의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해안선 기준 해양 방향으로 500 m 이내의 

지역으로 설정하였다(Fig. 1). 연구 범위에 해당하는 연안 육역의 

면적은 143.61 km2, 연안 해역의 면적은 133.15 km2이다.

부산 연안 육역은 토지 이용에 따라 시가지, 농업지역, 산림, 

초지, 습지, 나지 지역으로 분류하여 탄소저장량을 평가하였으며, 

2019년 기준 부산 전체 육역인 777.21 km2를 대상으로 탄소저장량

을 함께 추정하여 연안 육역의 탄소저장량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2019년 기준으로 부산에서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오시리아 관광단지, 에코델타시티 등 개발지구의 일부가 본 

연구의 연안 육역 범위에 포함된 경우, 개발 후 해당 지역의 탄소저장

Fig. 1. Study Area (Coastal Land and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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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변화를 추정하여 개발 사업이 연안 육역의 탄소저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연안 해역은 InVEST 모델 특성상 해양의 물리화학적 탄소저장

을 고려하지 않고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에 저장되는 

탄소만을 고려해 잘피, 갈대, 새섬매자기, 갯벌, 패류, 해조류 양식장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탄소저장량 평가를 시행하였다(Sharp et 

al., 2020). 또한 2019년 기준으로 부산 연안 해역에서 추진 중이거

나 계획 중인 공유수면 매립, 신항만 건설 등의 완료 후 연안 

해역의 탄소저장 변화량을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2050년 연안 해역의 탄소저장량을 예측하여 분석하였다. 양식장의 

경우 해조류와 패류 바이오매스에 저장되는 탄소는 수확되면서 

제거되기 때문에 저장량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고 모델 적용 시점부

터 양식장 바닥에 퇴적되는 탄소량은 고려하였다.

2.2 연안 탄소 저장량 평가 모델(InVEST v.3.9.0)

2.2.1 InVEST Carbon 모델

연안 육역의 탄소저장량 평가에 사용된 InVEST Carbon 모델은 

토지피복도와 토지 이용별 탄소 보유계수를 기반으로 탄소저장량

을 평가하는 모델로,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특정 시점의 탄소저장

량 평가가 가능하며(KNPRI, 2019), Eq. (1)을 이용해 토지피복도

의 토지이용별 면적과 단위면적당 탄소 보유계수 값을 입력하여 

연안 육역의 총 탄소저장량을 계산하게 된다. MLand는 총 탄소저장

량(Ton․C)을 나타내며, Ci는 토지이용별 탄소저장량(Ton․C/m2), 

Ai는 토지이용별 면적(m2)을 나타내며, i는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유형을 나타낸다.




 ×  (1)







 (2)

탄소 보유계수는 토지 이용에 따라 각 토지의 지상부 생체량

(Cabove, Ton․C/m2), 지하부 생체량(Cbelow, Ton․C/m2), 토양(Csoil, 

Ton․C/m2), 무기물(Cdead, Ton․C/m2)에 저장되는 탄소량을 나타내

며(Table 1), 본 연구에 사용된 값은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계수를 참고하여 사용하였다(Roh et al., 2016; Tomasso and 

Leighton, 2014). 

2.2.2 InVEST Coastal Blue Carbon (CBC) 모델

연안 해역의 탄소저장량 평가에 사용된 InVEST CBC 모델은 

해양 지역의 생물학적 탄소저장 기작을 바탕으로 탄소저장량을 

추정하는 모델로, 초기 탄소량, 반감기, 연간 탄소 축적량 등을 

고려하여 생체, 퇴적물이나 토양, 사체에 저장되는 탄소를 합산해 

평가한다. 연안 해역의 탄소저장량 평가에 이용되는 수식은 Eq. 

(3)과 같다. 여기서 Cs,t는 연안 해역의 총 탄소저장량(MegaTon․C)

을 나타내며, Cp,t는 연구 시점의 서식지 유형별 탄소저장량

(MegaTon․C), Np,t는 연구 시점의 서식지 유형별 순 탄소저장 

증가량(MegaTon․C)을 나타낸다(Sharp et al., 2020).


 

 i f   


i f   

 (3)








 (4)

Eq. (4)의 Cpsoil,t, Cpbiomass,t, Cplitter,t는 퇴적물과 생체 및 사체에 

저장된 탄소량(MegaTon․C)을 나타내는데(Table 2), 관련 선행연

구 자료와 국내 선행연구에서 생물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하였

으며, p는 서식지 유형, t 는 경과 시간이다(An et al., 2006; Byun 

et al., 2019; Choi et al., 2016; CNI, 2018; Dong et al., 2012; 

Jung, 2021; Kim and Sung, 2010; Kim et al., 2008; Mok, 

2019; Wahyudi et al., 2020; Yuan et al., 2020).

2.3 지도 구축 및 경제적 가치 평가

모형에 필요한 지도는 ArcMap 10.5.1과 QGIS 3.22.4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연안 육역의 경우 환경부에서 제공된 

2019년 대분류, 세분류 토지피복도를 활용해 해상도 5 m의 raster 

형태로 구축하였다(ME, 2021). 연안 해역의 경우 국립해양조사원

의 재질분포도와 2019년 세분류 토지피복도를 활용해 구축하였으

며, 양식장, 잘피, 새섬매자기, 갈대 등 탄소를 저장하는 연안 서식지 

지도는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해양정보마켓센터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KOMC, 

2019; ME, 2020; MOLIT, 2021). 

부산 연안역에 저장된 탄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제시한 2019년 전체배출권의 

평균 탄소 거래가격인 28,440원/Ton·CO2을 적용하였다(GIR, 

2021).

3. 결과 및 고찰

3.1 연안 육역 탄소저장량 및 경제적 가치 평가

부산 연안 육역의 탄소저장량 평가 결과를 Table 1과 Fig. 2에 

제시하였다. 부산 연안 육역에 저장된 총 탄소량은 약 144만 Ton·C

로 부산 전역의 탄소저장량 추정치인 1,019만 Ton·C에 비해 약 

14.1 %의 탄소를 저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산림 지역이 

전체 탄소저장량 중 약 71.8 %를 차지해 저장량이 가장 많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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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나지 지역은 전체 탄소저장량 중 0.07 %만을 담당하였다. 

또한 단위면적당 탄소저장량 역시 산림 지역이 25 kg·C/m2로 

가장 높았으며, 나지 지역은 0.07 kg·C/m2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

다. 부산 연안 육역의 평균 탄소저장량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였을 

때 약 1,044원/m2, 총 1,499억 원으로 추정된다. 

연안 육역의 단위면적당 탄소저장량은 10.0 kg·C/m2로 13.1 

kg·C/m2인 부산 전체와 비교해 약 76.3 %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안 육역에서 탄소 저장량이 낮은 

시가지와 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많이 진행되어 탄소저장 기능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상당량 훼손되었음을 보여준다.

부산 연안 육역에서 2019년 현재 개발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지역 중 본 연구의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2.75 km2에 대하여 

개발이 완료될 경우 연안 육역의 총 탄소저장량은 약 143만 Ton·C

로, 개발로 인해 기존의 나지, 산림, 초지가 시가지로 조성되면서 

현재 탄소저장량보다 1만여 톤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연안 육역의 범위를 500 m에서 1,000 m 이내로만 

설정하여 개발 지구의 일부 지역만이 포함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연안 육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발지구 전체를 고려하면 

개발로 인하여 감소하는 탄소량도 많아지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또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안 육역의 개발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탄소 저장량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탄소저장량이 높은 생태계가 개발지역에 포함될 경우, 

저장된 탄소의 총량을 유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2 연안 해역 탄소저장량 및 경제적 가치 평가

부산 연안 해역의 탄소저장량을 평가 결과를 Table 2와 Fig. 4에 

제시하였다. 부산의 연안 해역에 저장된 총 탄소량은 약 38만 

(a) (b)

Fig. 2. Carbon Storage in 2019 (a) Coastal Land, (b) Coastal Land of the Development Scenario

Table 1. Area and Carbon Storage of Busan Coastal Land

Coastal Land (2019)  Completion of Development

Area (km2) C Storage (Ton) Area (km2) C Storage (Ton)

Urban
60.77 

(42.3 %) 

205,351

(14.3 %) 

63.14

(42.1 %)

213,356

(14.9 %) 

Farmland
7.26 

(5.1 %) 

49,246 

(3.4 %) 

7.21

(5.0 %)

48,844

(3.4 %) 

Forest
41.81 

(29.1 %) 

1,031,150 

(71.8 %) 

41.58

(29.0 %) 

1,025,412

(71.5 %) 

Grassland
17.20 

(12.0 %) 

140,952 

(9.8 %) 

16.57

(11.5 %) 

135,806

(9.5 %) 

Wetland
0.63

(0.4 %) 

9,088 

(0.6 %)

0.61

(0.4 %) 

8,997

(0.6 %) 

Barren
14.64 

(10.2 %) 

967 

(0.1 %)

13.27

(11.2 %)

876

(0.1 %) 

Water
1.28

(0.9 %) 

0 

(0 %)

1.22

(0.9 %)

0

(0 %)

Total
143.61

(100 %) 

1,436,753 

(100 %) 

143.61

(100 %) 

1,433,291

(100 %) 

Economic 

Value
149,960,807,024 won 149,599,461,497 won

Fig. 3. Carbon Storage of Terrestrial Area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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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C로 나타났다. 갈대 서식지가 전체 탄소저장량 중 약 48.2 %를 

차지해 저장량이 가장 많았다. 새섬매자기 서식지는 전체 탄소저장

량 중 약 3.62 %로 저장량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포 면적이 가장 작았기 때문이다. 단위면적당 탄소저장량으로 

비교하였을 때 갈대 서식지가 102.5 kg·C/m2로 가장 높았으며, 

갯벌이 6.3 kg·C/m2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갯벌의 경우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식물이 없으며, 아직 논란이 있는 플랑크톤에 

의한 탄소저장 기작을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 부산 연안 해역의 탄소저장량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였을 

때 약 301원/m2, 총 400.6억 원으로 추정되었다(Table 2). 

부산 연안 해역의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17.3 km2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면 총 탄소저장량은 약 36만 Ton·C로, 개발 

전과 비교해 약 2만여 톤의 탄소저장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연안 해역 일부가 공유수면 매립과 

신항만 건설 등으로 인해 육지 지역으로 변경되고, 중요한 탄소 

보유지역인 갈대와 새섬매자기 서식지와 갯벌의 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탄소를 흡수하는 중요 생태자원의 훼손되면서 해당 지역

의 탄소저장 능력의 감소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해양에서 육지로 

전환된 지역의 경우 토지 이용 용도에 따라 연안 육역의 탄소저장량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개발 완료 후 부산 연안 해역의 탄소저장량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였을 때 약 379.9억 원으로 추정되며, 개발 

전과 비교하여 약 5.2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2050년 부산 연안 해역의 총 탄소저장

량은 90만 Ton·C로 증가하며 경제적 가치 또한 총 944.5억 원으로 

약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안 해역 일부가 

공유수면 매립과 신항만 건설 등으로 개발되었을 경우 2050년의 

탄소저장량은 85만 Ton·C으로, 개발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약 5.1만여 톤의 탄소가 적게 저장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가치 또한 5.7 %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로 인한 생태자

원의 감소로 인해 연안 해역의 탄소저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개발 

Fig. 4. Carbon Storage in 2019, 2050 (a) Coastal Sea, (b) Coastal Sea of the Development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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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해당 서식지의 잠재적 탄소 저장능력 

또한 훼손하면서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된다. 

2019년 기준 부산 연안 해역과 부산 전체 육역의 단위면적당 

탄소저장량은 각각 2.9 kg·C/m2 과 13.1 kg·C/m2로 육역이 약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대상 연안 해역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해양의 탄소저장량을 정량적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0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해양은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물 플랑크톤 또한 

해양 탄소 순화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어, 

해양의 탄소저장량은 본 연구에서 추정된 양보다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Krause-Jensen and Duarte,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료의 한계로 포함하지 않았을 미발견 서식지의 추가 및 해양과 

갯벌의 탄소저장 기작 등을 포함한다면 연안 해역에 저장되는 

탄소저장량은 이보다 많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이들 지역에 있어서 

새로운 서식처 조성이나 복합 양식과 같이 탄소저장량을 높이는 

방안들이 추진된다면 연안 해역이 감당할 수 있는 탄소저장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3.3 연안역 개발 시 탄소저장 변화량

공유수면 매립 등 현재 연안 해역에서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면 

약 17.3 km2의 해양 지역이 육상 지역으로 전용되면서 연구 범위인 

연안 육역 면적이 증가하고 연안 육역의 탄소저장량 또한 개발 

전보다 0.25 %인 약 3,550 Ton의 탄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반면 연구 범위인 연안 해역의 경우 면적이 13 % 감소하고, 

탄소저장량 또한 개발 전보다 19,900 Ton·C로 약 5.2 %로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개발 사업의 결과 연안 해역에서 개발로 

인하여 감소하는 탄소 저장량이 연안 육역에서의 증가량보다 많아

지면서 총 16,350 Ton·C 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는 

훼손된 지역에 탄소 저장량이 높은 연안 해역의 갈대, 새섬매자기, 

갯벌 지역이 일부 포함됐지만, 육지로 전환된 지역이 탄소저장량이 

적은 시가지나 나지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연안역 개발 사업의 경우 연안 육역과 연안 해역의 탄소저장 

변화량을 고려하여 저장량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한 개발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탄소저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서식지의 보전방안은 물론 대체 서식지 조성과 같은 

적극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Area and Carbon Storage of Busan Coastal Sea 

Coastal Sea (2019)  After Development

Habitat Area (km2)
C Storage 

(Ton)
Area (km2)

C Storage 

(Ton)

Sea and 

Aquaculture

107.98 

(81.1 %) 

0 

(0 %)

93.02

(80.3 %)

0

(0 %)

Tidal Flat
22.21 

(16.7 %) 

139,164 

(36.3 %)

19.91

(17.2 %) 

124,775

(34.3 %)

Scirpus 

Planiculmis

0.33 

(0.3 %) 

13,877 

(3.6 %) 

0.33

(0.3 %) 

13,877

(3.8 %)

Seagrass
0.83

(0.6 %) 

45,699 

(11.9 %) 

0.81

 (0.7 %)

44,860

(12.3 %)

Reed
1.81 

(1.4 %) 

185,091 

(48.2 %)

1.76

(1.5 %) 

180,418

(49.6 %)

Total
133.15 

(100 %) 

383,830 

(100 %) 

115.84

(100 %)

363,930

(100 %)

Economic 

Value
40,062,179,484 won 37,985,120,964 won

Coastal Sea (2050) Development Scenario (2050)

Habitat Area (km2)
C Storage 

(Ton)
Area (km2)

C Storage 

(Ton)

Sea
95.28

(71.6 %)

0 

(0 %)

82.77

(71.5 %)

0

(0 %)

Aquaculture

(Seaweed)

2.70

(2.0 %)

1,574 

(0.2 %)

2.40

(2.1 %)

1,398

(0.2 %)

Aquaculture

(Complex)

9.90

(7.4 %)

37,592 

(4.2 %) 

7.75

(6.7 %)

29,444

(3.5 %)

Aquaculture

(Shell)

0.10

(0.1 %)

702 

(0.1 %)

0.10

(0.1 %)

702 

(0.1 %)

Tidal Flat
22.21

(16.7 %)

289,218 

(32.0 %)

19.91

(17.2 %)

259,316

(30.4 %)

Scirpus 

Planiculmis

0.83

(0.6 %)

51,849 

(5.7 %) 

0.81

(0.7 %)

50,897

(6.0 %)

Seagrass
0.33

(0.3 %) 

46,064 

(5.1 %) 

0.33

(0.3 %)

46,064

(5.4 %)

Reed
1.81 

(1.4 %)

477,898 

(52.8 %) 

1.76

(1.5 %)

465,835

(54.6 %)

Total
133.15

(100 %)

904,898

(100 %)

115.84

(100 %)

853,657

(100 %)

Economic 

Value
94,448,547,770 won 89,100,278,644 won

Fig. 5. Amount of Carbon Storage in Coastal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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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서비스 평가 모델인 InVEST를 이용하여 

부산 연안 육역과 연안 해역의 탄소저장량 및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

였으며, 개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이들 지역의 탄소저장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평가 결과 부산 연안 육역의 단위면적당 탄소저장량은 부산 

전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안 지역이 다른 육상 

지역과 비교했을 때 시가지, 나지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개발이 진행되면 탄소저장량이 더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연안 해역의 경우 연안 육역에 비해 

탄소저장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탄소를 저장할 잠재력

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유수면 매립과 신항만 건설 

개발이 현재 탄소저장량이 많은 중요 서식지가 훼손될 경우, 연안 

해역의 전체 탄소저장량이 감소할 뿐만이 아니라 해당 서식지의 

잠재적 탄소 저장능력 또한 훼손하면서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탄소거래가격이 올라가면 경제적 

손실 또한 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안역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탄소 저장량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

게 탄소저장량이 높은 생태계가 개발지역에 포함될 경우, 저장된 

탄소의 총량을 유지 혹은 증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탄소저장량의 높은 삼림이나 연안의 중요 서식지 보존, 

기존 개발지역의 녹지 조성 등을 통한 탄소 저장능의 추가 확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연안 해역의 탄소 보유 서식지의 발굴 및 해조류

와 패류의 복합 양식 등 연안역의 효율적인 탄소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탄소저장량을 고려한 생태계서

비스 기반의 부산 연안역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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